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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극단적인 체형관리로 인하여 마약류 식욕억제

제와 스테로이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
고 있다. 2023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한 
의사 1,129명이 적발되었다[1]. 스테로이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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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Lin 외 2인(2021)이 개발한 신체대화 척도(BTS)를 한국 20대를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것
이다. 전국 20대 남녀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요인(부정적 체지방대화, 부정적 근육대화, 긍정적 신체대화)을 도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으
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내적합치도는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로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과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다만, 긍정적 신체대화는 신체를 수용하는 대화방식이므로 신체수치심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신체대화의 특성과 영역별 신체대화 방식을 파악하여 성별 
및 개인 맞춤형 심리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전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하
고 SNS와 오프라인 간의 신체대화 유형의 차이와 위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신체불만족 프로그
램에서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체대화와 신체수치심 간의 관계 확인을 통해 예방
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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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Body Talk Scale (BTS), developed by Lin et al. (2021), for Korean 
young adults (N=449).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dentified three factors (negative fat 
talk, negative muscle talk, and positive body talk). The scale showed reliability (Cronbach’s α=.86, 
test-retest=.77) and convergent validity with body shame, although positive body talk, an 
acceptance-oriented approach,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These findings support 
gender-specific interventions and the tool’s use in body dissatisfaction programs, suggesting future 
research expand to broader age groups and compare SNS and offline body tal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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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4373건으로 2016년 대비 16배 이상 급증하였으며[2], 
2024년에는 SNS를 사용하여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
을 1031명에게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3].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체불만족은 폭식증[4], 신경증적 
섭식장애[5],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6]. 마른 체형이 이상적인 외모로 여겨지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부 시선으로 스스로를 감시하
고 마른 몸매를 갖기 위해 체중조절을 한다[7][8]. 이러
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체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족감을 느낀다[9][10].

신체불만족은 남녀 상관없이 나타난다. 남성은 사회
적으로 근육질의 체형이 이상적인 몸매로 여겨지며, 근
육이 많은 몸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11]. 이러
한 사회적인 기준과 압력으로 남성은 근육질의 몸을 만
들기 위하여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고자 하며 이
러한 과정에서 신체불만족을 경험한다[12][13]. 남성들
의 신체불만족은 운동중독, 섭식장애,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14-16].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신체불만족은 신체대화(body 
talk)를 통해 더욱 심화된다[17]. 신체대화는 다른 사람
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의미한다[18]. 신
체대화는 신체불만족 외에도 마른 몸매에 대한 욕구, 
섭식장애,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19]. 신체대화는 
부정적인 신체대화와 긍정적인 신체대화로 분류가 되
는데, 부정적인 신체대화에는 팻토크와 근육 대화가 해
당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팻토크(fat talk)는 신체대
화 개념의 가장 초기 형태로 Nichter과 Vucovic 
(1994)이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20]. 팻토크는 “너무 
뚱뚱해요.”와 같이 자신의 몸과 체지방에 대한 자기비
하적인 발언을 의미한다[21].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여성
들에게서 팻토크는 신체이미지, 신체 감시, 신체수치심, 
마른 몸매에 대한 이상적 내면화, 외모비교, 신체점검행
동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22]. 남성의 부정적 체지
방 대화는 남성의 외모 우려를 증가시키고 병리적 섭
식, 과도한 운동, 스테로이드 사용에 영향을 준다[23].

두 번째, 부정적인 근육대화는 자신의 근육에 대한 
불만족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의미한다[24]. 이러한 근
육대화는 근육을 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모 개선 
노력과 신체불만족에도 영향을 준다[25]. 근육에 대한 
불만족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한다[26][27].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신체대화(Positive Body Talk)
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수용하거나 긍정
하는 대화이다[18].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는 이러한 유
형의 대화는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거부하고 신체 수
용을 촉진한다[28]. 긍정적 신체대화는 자존감과 신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체 관련 인지 왜곡이 
감소되며, 우정의 질이 향상된다[29]. 긍정적인 신체대
화는 BMI에 따라서 상반된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낮
은 BMI는 긍정적인 신체대화에 많이 참여할수록 병리
적 섭식 행동으로부터 보호효과를 보인다. 반면, 높은 
BMI는 병리적인 섭식행동이 증가한다[30].

가장 처음 개발된 신체대화 척도는 ‘팻토크 설문지
(The Fat Talk Questionnaire)’로, 신체 이미지와 관
련된 부정적인 체지방 대화를 측정하기 위해 Clarke, 
Murnen, Smolak(2010)가 개발한 Fat Talk척도이다
[26]. 그 이후 개발된 팻토크 척도(The Fat Talk 
Scale: FTS)는 Royal와 동료들(2013)이 개발하였다
[27]. 이 척도는 국내에서 전훈정 외(2020)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28], 이후 이수민, 조옥귀(2023)가 인스타
그램에 맞게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9]. 
FTS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로, 여성이 친구와 
하는 대화에서 자신의 몸매나 신체치수에 대한 부정적
인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27].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대화 중 팻토크를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Warren 외 3인(2012)는 신체에 대한 대화를 ‘신체
대화’로 명명하여 부정적인 신체대화 척도(Negative 
Body Talk Scale: NBTS)를 개발하였다[30]. NBTS는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불만족과 마른 체형을 추
구하는 것에 대한 신체대화의 빈도를 측정하였다[30].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 빈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NBTS는 국내에서는 이상의
(2019)가 번안 및 수정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수정하
고,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여 사용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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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신체대화를 측정하기 위한 남성용 신체대화 
척도(Male Body Talk Scale: MBT)는 남성들이 체지
방이나 근육량에 대한 불만을 주고 받는 빈도를 평가한
다[32]. 이 척도는 하위요인은 근육대화와 체지방대화
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현재 긍정적인 신체대화를 직
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긍정적 신체이미지, 신체감사 척도 등에서 일부 긍정적
인 신체대화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33].

신체대화는 신체불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신체대화만
을 다루거나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
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부정적 체지방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대화 빈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최근에는 여성 역시 
근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근육 대화 수
준을 평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34][35]. 또한, 긍정
적인 신체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척도가 부재하
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Lin과 동료들(2021)
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긍정적 신체대화와 부정
적 신체대화를 포괄하여 측정하고, 모든 성별에게 적용
이 가능한 Body Talk Scale(BTS)을 개발하였다[18]. 
한국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은 미국 여대생
에 비해 더 높은 신체불만족을 경험한다[36]. 한국의 여
성과 남성 모두 미디어에서 외모와 관련된 압력을 경험
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불만족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은 
20대의 90%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SNS에서
의 피트니스 콘텐츠는 부정적인 신체대화를 유발하여 
신체불만족을 촉발시킬 수 있다[37]. 이처럼 한국 사회
의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신체대화 척도의 타당화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체대화척도(BTS)의 문항을 번안하고,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탐색적으로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시간의 경
과한 후 재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일관적으로 결과가 나
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준거 타당도와 수
렴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여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KBT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팻토크 설문지(FTQ)를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관련

된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수치심 척도
(K-OBC Shame)를 사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Lin과 동료들(2021)이 개발한 Body 
Talk Scale(BTS)는 한국 성인 20대를 대상으로 번안
하여 타당화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신체불만
족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사회문화적 이론에서 행동
적인 측면으로서 신체대화의 영향을 확인하고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인은 행동
적인 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더욱 쉽게 각 영역에서의 
신체대화 빈도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는 20대 성인(만 19세-28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기관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데이터수집은 
Google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 가장 첫 부
분에 설문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연구 동의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470명을 모집하였
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4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남
성은 177명, 여성은 264명이었다. 그 중 탐색적 요인
분석은 총 129명(남성 53명-41%, 여성 76명-59%)과 
확인적 요인분석 총 320명(남성 132명-41%, 여성188
명-59%)의 자료를 사용했다. 이 중 51명에게는 3-4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2.1 신체대화척도(Body Talk Scale: BTS)
이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신체대화 척도(KBTS)

는 Lin, Flynn, O’Dell(2021)이 신체대화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18]. 한
국판 신체대화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과 14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문항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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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Lin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 BTS는 부
정적 체지방대화, 부정적 근육대화, 긍정적 신체대화 3
가지 하위요인과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위요인 별로 평균점수를 내어 특정 영역에 대한 신체대
화 빈도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Lin 외 2명(202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
었고, 이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2.2 팻토크 질문지
Royal, MacDonal와 Dionne(2013)이 개발한 팻토

크 질문지(Fat Talk Questionnaire)를 이수민, 조옥귀
가 번안하여 인스타그램에 맞게 수정하였다[29]. FTQ
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 속 ‘인스타그램에서’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이 척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
다. 이수민, 조옥귀(202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
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3.3 객체화된 신체 척도
McKinley와 Hyde(1996)이 개발하고, 김완석 외 2

명(2007)이 번역 및 타당화한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사용하였
다[34]. K-OBCS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
서는 신체대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적 변인
인 신체수치심(K-OBC-Shame) 하위요인만을 사용하
고자한다[40]. 김완석 외 2인(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
치도는 .93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원척도 개발자(Lin과 동료들)에게 BTS를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는 것에 허가를 받았다. 번역가 1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생 1인이 
원척도를 번역하고 원문과 번역된 문항을 비교하여 문
화적 맥락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역번역 
과정을 통해 원문과 번역된 문항을 비교하며 적합성을 
검토하여 한국판 신체대화 척도(KBTS)의 문항을 구성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구조를 탐색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
도 구조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내적합치도를 확
인하고, 3-4주 간격으로 진행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체대화와 관련이 있는 척
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1

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
적 정보를 확인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지수로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또한 KBT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요인회전방법을 사용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 내적합치도
(Cronbach’s a)을 확인하였다. 둘째, 빈도분석을 실시
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KBTS의 구조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FI, TLI, NFI, RMSEA 지
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측정변수의 
준거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4주가 지난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
해 측정 도구의 시간에 따른 일관성을 평가하고 검증하
였다.

 

III. 결 과

1.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KMO와 Barlett구형

성 검증을 하였으며, KMO는 .846, Barlett의 구형 검
정 결과는 1412.556(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
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
도와 동일하게 3요인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은 
전체 입력변수의 76.741%를 설명하고, 추출된 적재값
은 70.831%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요인1은 4문항으로 전체 분산의 36.5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2는 5문항으로 전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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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26.3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요인3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산의 
13.846%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순서대로 ‘부정적 
근육대화’, ‘긍정적 신체대화’, ‘부정적 체지방대화’로 명
명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hach’s a)는 
.90, .84, .91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분석
이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KBTS의 합에 대한 평균
은 39.84, 표준편차는 12.22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
댓값 2 이하, 첨도는 절댓값 7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KBTS
합 1 2 3

M 39.84 12.13 12.92 14.79
SD 12.23 5.39 5.25 6.40
SW .20 .38 .44 .38
KE -.27 -.64 -.19 -.62

표 2. KBTS 기술통계분석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가 적절한지 알아보

기 위해 2차 표본 32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²(72)이 
2792.758(p=.000), df=72, TLI=.929, CFI=.944, 
RMSEA=.081으로 적합하게 나타나 KBTS의 구성타당
도가 확인되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χ² df TLI NFI GFI RMSEA
2792.758 72 .929 .920 .910 .081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4.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KBT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

출하였다. 전체 KBTS는 .86, 요인1은 .90, 요인2는 
.84, 요인3은 .91로 나타났다. 시간의 안정성을 확인하
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3-4주 간격으로 KBTS
를 재실시하여 측정하였다(n=51). 전체 척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7, 요인1은 .83, 요인2는 .63  요인
3은 .81로 나타났으며, 모두 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a
전체 1-14 .86
요인1

(부정적 근육대화) 6,7,8,9 .90

요인2
 (긍정적 신체대화) 10,11,12,13,14 .84

요인3
(부정적 체지방대화) 1,2,3,4,5 .91

표 4. KBTS 신뢰도                                 (N=320)

5. 준거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분석
KBT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BTS와 FTQ와 높은 정적 상관
(r = .42, p = .001)을 보여주었고, 하위요인도 비교적 
높은 상관으로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 
KBTS와 신체수치심 간의 상관은 정적 상관(r = .50, p 
= .001)을 보여주었으며, 요인1과 요인3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요인2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
는 [표 5]에 제시하였다.

1요인 2요인 3요인

8 나는 근육 성장을 돕는 음식을 섭취
해야 해. 0.945 0.022 0.019

9 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더 자주 웨
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해. 0.878 -0.003 0.054

6 나는 더 근육질이었으면 좋겠어. 0.824 -0.056 0.051
7 나는 내 몸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0.823 0.031 0.053
11 나는 내 몸이 마음에 들어. -0.179 0.909 0.146
10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0.027 0.887 0.082
12 나는 내 몸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 -0.026 0.850 -0.049
13 나는 내 식습관에 만족해. 0.098 0.593 -0.151
14 나는 내 운동 습관에 만족해. 0.216 0.491 -0.104
1 나는 체중을 좀 줄여야 해. -0.054 -0.026 0.936
2 나 살쪘나봐. -0.042 0.015 0.914
4 나는 살찌게 하는 음식을 끊어야 해. 0.121 0.076 0.822
3 내 옷이 너무 꽉 끼어. 0.034 0.000 0.804

5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더 해야 해. 0.135 -0.082 0.769

고유값 5.118 3.687 1.938
설명분산 36.559 26.335 13.846
누적분산 36.556 62.894 76.741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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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신체에 대한 대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타당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
는 신체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체대화 척도를 한국판
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in과 동료들
(2021)이 개발한 BTS원척도를 번안하고 확인하였다. 
표본을 수집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구조를 확인하였
다. 2차 수집에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4주의 간격
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시간의 안정성을 확인
하였다.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을 확인하여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

도와 마찬가지로 KBTS 역시 3요인(부정적 체지방 대
화, 부정적 근육대화, 긍정적 신체대화)으로 나타났다. 
이는, BTS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3요인 구조
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KBTS가 다른 나
라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로 나타나 한국의 문화적 맥
락에서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14].

둘째, KBT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내적합
치도는 전체 .864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로 나타나 두 신뢰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들이 신체대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셋째, KBTS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TQ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한 정적상관
이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척도인 KBTS가 FTQ와 유
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BTS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신체대화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Q가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체지방 대화를 측정하는 반면, KBTS의 하위요인인 긍
정적 신체대화는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측정하
여 FTQ와 대조적인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2][25].

넷째,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BTS와 신체수
치심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KBTS와 신체수치심
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각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부정적 체지방대화와 부정적 근육대화는 정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심리
적 요소임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신
체대화는 신체수치심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체수치심이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
를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는 점에서 긍
정적 신체대화가 신체에 대한 수용을 하는 긍정적인 대
화방식이기 때문에 신체수치심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19][25].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20대 남녀로 한정되어 모든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체
대화는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35]. 모든 연령에서의 신체대화 연구를 위해 
전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타당화를 한다면 더욱 폭
넓은 대상에게 신체대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대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SNS에서의 신체대화를 통해 신체수치심을 경험하고 
제한적인 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39][40].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SNS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대화와 오프라인
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대화의 차이를 비교하고, SNS에
서의 신체대화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SNS에서의 신체
대화에 대한 규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이 연구는 모든 성별이 함

1 2 3 4 5 6

KBTS 부정적
근육대화

긍정적
신체대화

부정적
체지방대화 FTQ K-OBC

Shame
2 .80*** 1

3 .62*** .34*** 1

4 .73*** .40*** .08 1

5 .42*** .25*** .08 .53*** 1

6 .50*** .37*** .04 .62*** .74*** 1
***p < .001

표 5. 준거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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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사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체대화와 함께 긍정적
인 신체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KBTS를 타당화하여 성
별 사이에서의 신체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함께 나타
날 수 있는 신체대화의 각 영역의 빈도를 확인하여 개
인에게 개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더불어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행동적인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
다. 신체대화는 내담자의 실제 대화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어떤 하위요인의 빈도가 증가하고 감소하였는
지를 측정하여 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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